
2023년 12월 목자훈련 교재 1

✦ 초림은 아멘, 재림은 글쎄 ✦ 

요한계시록 19:1-21

9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서론] 

최근에 어느 인터넷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이 “오늘의 교회는 재림 예수를 죽였다”라고 쓰인 

것을 보고 깜짝 놀라 한 동안 멍했다. 유대인이 죽였건, 로마제국이 죽였건, 아니면 우리가 그

를 죽였건 '초림 예수를 죽였다'는 말은 그리 낯선 표현이 아니다. 그러나 이 헤드라인의 표현

은 매우 생소하고 도발적이었다.

오늘날 재림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어떤가? 

첫째, 재림 부인론자들이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

이 어디있냐고 ①_______하는 자이다.(벧후3:3-4) 

둘째, 재림 집착론자들이다. 예를 들면, ②________ 종말론자들이다.(살후 2:1-2; 3:11) 저

들은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 왔고 연월일시까지 정하며, 소위 '직통계시'로 받았으니 아빠는 

퇴직하고, 자녀들은 학교를 자퇴하며, 집 팔고 차 팔고 산속에 들어가 공동생활 하면서 '휴거'

의 날만 기다리는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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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재림 무관심자들이 있다. 부인도, 관심도 아니다. 그냥 ③_________이다. 

위 세 가지 입장은 오늘날 저만치 눈에 보이는 듯한 천성을 향하여 바쁘게 걸음을 옮겨야 할 

교회와 성도들의 발목을 잡는 '발목지뢰'들이다. 이러한 지뢰를 밟지 않고 무사히 천국문에 이

르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호,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본론] 

계시록 19장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의 마지

막 국면, 하일라이트를 보여주는데, 그 절정 중의 최고는 무엇일까?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④_______에 많이 비유하는데, 이스라엘에는 구약시대로부

터 남녀가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4세기의 조토 디 본도네의 작품: Marriage at Cana

https://ko.wikipedia.org/wiki/%EC%A1%B0%ED%86%A0_%EB%94%94_%EB%B3%B8%EB%8F%84%EB%84%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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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는, ⑤_______단계다. 그들은 혼인식을 하기 전에 정혼식을 치루었다. 한 번 정혼을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바꿀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보다 더 중요하다. 

두번째는, 정혼을 하면 신랑 집에서는 반드시 신부 집에 ⑥_________을 지불해야 했다.  

세번째는, 혼인 날까지 기다리다 당일,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⑦__________를 하게 된다. 이는 결혼식의 절정이다. 본문의 어린양의 혼인 잔치는 바로 이

러한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에 우리의 구원을 비유한 것이다. 

이러한 혼인 과정은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매우 흡사하다. 정혼은 선택, 예정이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엡 1:4)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 삼으

시려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정혼식이다. 우리의 지참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삼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⑧________이다. 그 흘리신 피가 바로 신랑이 지불한 지참금에 해당한다.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온다. 이것이 바로 ⑨_________,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은 혼인 찬치를 기다리는 신부의 기다림의 때에 해당된다. 

이 기다림의 때에 신부는 스스로 잘 ⑩_______해야 했다. 17세기, 스코틀랜드의 목회자였

던 사무엘 러더포드(Samuel Rutherford) 목사는 “나는 어린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느라 너

무나 시장하다”고 했다. 이처럼 뜻있는 많은 성도들은 참된 소망을 바로 이날의 기쁨에 두고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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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할 때다. 또 우리는 우리 뿐 아니라 자녀들이 하

나님의 인을 받도록 가르치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더 미루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특히 에셀사역을 통해 수직선교와 수평선교의 균형과 함께 구심력과 원심력

의 조화를 이루어 4/14W의 사명의 깃발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고 오는 세대가 잘 이어가

게 되기를 기도하자.

[적용과 기도]

오늘 배운 내용을 삶 속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나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었음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 주변에는 재림의 날을 마치 우상처럼 여기는 이단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지도, 집착하지도, 무시하지도 않으며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정결한 그리

스도의 신부와 같은 믿음 주시기를 힘써 기도합시다. 

•재림의 날 내가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흘리신 보혈을 찬송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오고오는 프라미스의 다음세대가 기름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이 믿음으로 자라나

도록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